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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세계보건기구(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교육 전담 기관인 ｢글로벌 바

이오 캠퍼스 구축 사업｣의 충북(오송) 유치를 건의하고자 함.

□ 제안이유

 ❍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해 2월 대한민국을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단독 선정

 ❍ 충북은 건물면적 최소 요건인 3,300㎡를 훌쩍 넘는 11,225㎡를 

제안하였으며, 최근 준공된 건물로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충북은 바이오의약품 인력양성에 대한 노하우가 풍부하고, 

송도, 화순, 안동, 서울 등 기존 바이오클러스터와 접근성·연

계성이 가장 뛰어나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의 최적지임 

 ❍ 따라서,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

축사업 충북 유치를 강력히 건의함.

□ 보내는 곳: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회보건복지위원장,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붙임  건의안 1부.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사업 충북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사업은 국내·외 학생 연 2,000명 

이상을 글로벌 바이오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충북 오송 바이오 클러스터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중

대한 기회이자,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해외기업 충북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해 2월 대한민국을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단독 선정하였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캠퍼스 부지 결정 공고는 6월 말 예정으로 충북은 지난

해부터 본 공모사업 유치를 위해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해

왔습니다.

공모 평가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 면적은 최소 요건인 

3,300㎡를 훌쩍 넘는 11,225㎡를 제안하였고, 면적 대부

분은 최근 준공된 교육연구시설로 활용 가능성 또한 매우 

높습니다. 



또한, 충북(오송)은 바이오의약품 인력양성에 대한 노

하우가 전국에서 가장 풍부하다고 자부하며, 송도, 화순, 

안동, 서울 등 기존 바이오 클러스터와 지리적 접근성과 

연계성이 가장 뛰어나,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의 최

적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공모사업 평가 기준에는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배려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데도 충청북도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도전하고자 합니다.

충청권 메가시티를 공동 추진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QS 

아시아 대학평가 1위인 KAIST,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웅제약, GC녹십자,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가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 준비했고 무엇보다도 유치를 희망하는 충북

도민의 염원이 매우 뜨겁기 때문입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에 행정적·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함과 동

시에,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사업 충북 유치를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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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